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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ffecting factor on the job find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occupational therapy. We collected data for 7days from 12 to 19 July, 2012. This study was

surveyed 270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occupational therapy was located in the Pusan and South

Kyungnam region.

It was found that mean score of the job find stress was 2.12±0.57.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hysical symptom, depression, anxiety and sub-domain on the job finding stress by

gender, age, the economic status, region of birth, the state of employment, employment determinants,

job finding stress relief, advice for job finding(p<0.05).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affecting factor on the job finding stress was personal characteristics, job related

characteristics, stress relief characteristics, physical symptom, depression, anxiety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

As a result, we could know that they must relieve the physical symptom, depression and anxiety for

lowering job find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 majoring occupationa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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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한 일간지를 통한 발표에 따르면 경남청년

희망센터와 경남청년회, 경남청년유니온 준비위원

회의 ‘2013년 2030 청년구직자 긴급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지역 청년구직자들 10명중 

3명 이상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살충동을 경험한 이들중 91.5%가 자살이유를 

‘취업 스트레스’로 들었다고 한다[1].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시장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에 졸업 후 취업시장에 신규로 집입 하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실적(스펙)쌓기, 영어

점수획득,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해 더욱 높아져가

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

스가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생활스트레

스 중 최고라는 김영상(2003)[2]의 연구와 입학당시 

대학 신입생 때부터 취업에 대한 고민과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김경욱, 조윤희(2011)[3]의 

연구만 보더라도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감히 

짐작할 만하다.

대학이라는 사회는 교수 문화와 대학생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국가발전을 위한 특수 사회집단으

로 새로운 학문, 사상, 전문기술을 창조하는 동시

에 고등교육을 통하여 지식인을 사회에 배출하여 

이들이 여러 분야의 사회활동에서 봉사할 수 있도

록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교육기관이다(신성행,

2012 재인용)[4]. 이처럼 진리탐구에 대한 자유를 

만끽해야 할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취업으로 

인한 고민으로 인하여 우울과 불안, 심지어는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취업을 하더라도 정규직의 일자리는 한

정되어 있으므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직장에 다녀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5]. 최근의 보도에 의

하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제외)이 최근 

3년간 채용인원의 40%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8월 기준으로 분당서울대병

원(37.0%), 양산부산대병원(36.1%), 충남대병원

(29.4%)의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고 분당서

울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총 고용인원의 1/3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6]. 특히 보건의료계열의 작업치료학과의 

경우 1,2차 병원 외에 3차 병원이나 대학병원은 대

부분 인턴 등 비정규직이므로 이로 인한 취업스트

레스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

해 보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증상이나, 우울, 자살충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

에 신체적증상이나 우울, 불안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

의 작업치료학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취업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작업치료

학과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나아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인력인 작업치료사의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들을 예측할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신체증상, 우울,

불안 및 취업스트레스를 파악한다.

둘째, 이들의 개인적 특성, 취업관련특성, 스트

레스해소관련 특성별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

교환경 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를 파악한다.

셋째, 신체증상, 우울, 불안 및 취업스트레스간

의 상관성을 밝힌다.

넷째,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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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기간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에 위치한 작업치료학

과 3개 대학의 1, 2, 3, 4 학년 학생 310명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다. 그중 설문내용에 불성실하게 응

답하였거나 미 작성된 설문내용을 제외하고 총 

270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기

간은 2012년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이루어

졌으며 방학중 연구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2. 연구도구 및 절차

1) 설문지 구성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대상학교 학생들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설문작성시 유의점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법

(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응답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설문지는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 

15문항,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질문 22문항, 신체적 

증상에 관한 질문 18문항, 우울 및 불안에 관한 문

항 23문항이다.

2) 취업스트레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설문지 작성을 위해 코

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CMI)의 설문을 참고하였다. 황성원[7]의 취

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참고하여 김혜정, 강유리[8]

와 조민제[9]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취업

스트레스 검사는 5개 하위요인, 22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취업

스트레스 검사의 각 하위요인은 성격스트레스 6문

항, 가족환경스트레스 5문항, 학업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 스트레스 3문

항으로 나뉘어진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하위요

인별 신뢰도는 성격스트레스 Cronbach's α=.802,

가족환경스트레스 Cronbach's α=.866, 학업스트레

스 Cronbach's α=.827, 학교환경 스트레스 

Cronbach's α=.848, 취업불안 스트레스 Cronbach's

α=.757 이었다.

3) 신체적 증상

신체적 증상 도구는 소화기 장애, 심장혈관계 

장애, 동통, 불면증 등 4개 요인을 18문항으로 측

정하도록 만든 한덕웅[10]의 설문지를 참고하였으

며 Cronbach's α=.959이었다.

4) 우울 및 불안도구

우울 및 불안도구는 우울 13문항 불안 10문항 

총 23문항으로 김창엽, 허봉열[11]과 김혜정[12]의 

설문지를 참고하였으며 Cronbach's α=.962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작업치료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증상, 우울 및 불안과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

다. 또한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취업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일반적 특성,

신체증상, 우울 및 불안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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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취업스트
레스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작업치료학과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개

인적 특성, 취업관련특성, 스트레스해소관련특성으

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

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성별, 나이, 종교, 경제

형편, 출신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성별은 

여자가 200명(74.1%)으로 남자보다 많았고 나이는 

20세가 105(3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2세, 21

세, 19세, 23세 이상의 순서로 많았다. 종교는 종교

가 없는 사람이 139명(51.5%)으로 가장 많았고, 기

독교가 62명(23.0%), 불교가 43명(15.9%), 천주교가 

24명(8.9%), 이슬람교가 2명(0.7%)이었다. 경제 형

편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83명

(67.8%)으로 가장 많았고, ‘안좋다’가 57명(21.1%),

‘좋다’가 23명(8.5%), ‘매우 안좋다’가 7명(2.6%)이었

다. 출신지역은 대구·경북지역이 133명(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지역이 82명(30.4%), 서울·

경기·인천 지역이 31명(11.5%), 강원지역이 10명

(3.7%), 대전·충남 지역이 9명(3.3%), 기타 지역이 5

명(1.9%)이었다.

취업관련특성으로 현재 취업확정상태와 취업준

비정도(영어점수, 자격증 취득 등), 졸업후 진로방

향, 취업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현재 취업이 확정된 

사람은 3명(1.1%)뿐이었다. 영어점수 및 자격증 취

득 등 취업준비가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묻는 질문

에는 ‘안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60명(59.3%)으로 

가장 많았다. 졸업후 진로방향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36명(87.6%)으로 가장 많

았고 대학원 진학 17명(6.3%), 유학 7명(2.6%), 개

인사업 5명(1.9%)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수한 실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70명

(63.0%0, 학교지명도 41명(15.2%), 가정의 사회경제

적 배경 17명(6.3%), 남녀구분에 따라 4명(1.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스트레스해소 관련특성으로는 취업스트레스해소

방법과 취업에 관한 고민을 누구와 상담하는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취업 스트레스의 해소방법으

로는 118명(43.7%)이 친구나 선후배와 대화를 한다

고 대답하였고, 영화·음악감상이 75명(27.8%), 여

행·운동이 32명(11.9%), 술·담배가 24명(8.9%)이었

다. 취업에 관한 고민은 친구나 선후배와 상담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73명(64.1%)으로 가장 많았

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34명(12.6%), 부모님과 

상담하는 사람이 31명(11.5%), 이성친구와 상담하

는 사람이 20명(7.4%)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신체적증상, 우울 및 불안, 취
업스트레스

연구대상자의 신체적증상, 우울 및 불안, 취업스

트레스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증상 점수는 평균 2.22±0.87로 조사되었고 우울점

수가 1.97±0.79, 불안점수가 1.67±0.77로 조사되었

다.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평균과 표준편차는 

2.12±0.57점 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성격스트레스

가 평균 2.07±0.64, 가족환경스트레스가 2.11±0.83,

학업스트레스가 2.39±0.82, 학교환경 스트레스가 

2.37±0.83, 취업불안스트레스가 1.58±0.58로 조사되

었다. 하위영역중 학업스트레스와 학교환경스트레

스 점수가 높았으며 취업불안스트레스가 제일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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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0)

Variable N %

Personal
characteristic

Sex Male 70 25.9
Female 200 74.1

Age
19 28 10.4
20 105 38.9
21 43 15.9
22 44 16.3
≥23 50 18.5

Religion
Christianity 62 23.0
Catholic 24 8.9
Buddhism 43 15.9
Muslim 2 0.7
Nothing 139 51.5

Economic status
Not so good 7 2.6
Not good 57 21.1
Mediocre 183 67.8
Good 23 8.5

Region of birth

Seoul·Kyunggi·Inchun 31 11.5
Daegu·Gyeongbuk 133 49.3
Busan·Kyungnam 82 30.4
Daesun·Chungnam 9 3.3
Gangwon 10 3.7
Other 5 1.8

Job 
related 
characteristics

The state of employment Yes 3 1.1
No 267 98.9

Preparation for employment
Not so good 36 13.2
Not good 160 59.3
Mediocre 72 26.7
Good 1 0.4
Very good 1 0.4

After graduation
Get a job 236 87.4
Graduate school 17 6.3
Studying abroad 7 2.5
Business 5 1.9
Other 5 1.9

Employment determinants
Capacity 170 63.0
Name of the university 41 15.2
Family background 17 6.3
Sexual discrimination 4 1.5
Other 38 14.0

stress relief 
related 
characteristics

Job finding stress relief
Alcohol, Cigarette 24 8.8
Movie, Music 75 27.8
Trip, Exercise 32 11.9
Talk to friend, senior-junior 118 43.7
Other 21 7.8

Advice for job finding
Friend, senior-junior 173 64.1
Boyfriend or Girlfriend 20 7.4
parents 31 11.5
Alone 34 12.6
Other 1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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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Job finding stress for participants

Variable Mean S․D Minimum Maximum
Physical symptoms 2.22 0.87 1.00 4.17
Depression 1.97 0.79 1.00 4.15
Anxiety 1.67 0.77 1.00 4.30

Job finding 
stress
(2.12±0.57)

Personality stress 2.07 0.64 1.00 3.83
Familial environment stress 2.11 0.83 1.00 4.60
Study stress 2.39 0.82 1.00 4.50
School environment stress 2.37 0.76 1.00 5.00
Job finding anxiety stress 1.58 0.58 1.00 4.00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신체증상, 우울,

불안,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의 비교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증상, 우울, 불안,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의 비교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증상, 우울, 불안, 취업

스트레스 하위영역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의 경우 신체증상, 우울,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 신체증상이 평

균 2.3±0.8(t=-4.07**), 우울이 평균 2.0±0.7(t=-2.89**)

로 남자에 비해 높았고, 가족환경스트레스가 평균 

2.1±0.8(t=-2.52**)로 남자에 비해 높았으며 학업스

트레스가 평균 2.4±0.7(t=-3.05**)로 높았다. 나이의 

경우 우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9세와 20세가 각각 2.1±0.7과 2.1±0.8(F=3.57**)로 

가장 높았다. 종교의 경우 성격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불교인 경우 성격스트레스가 

2.2±0.5(F=2.41*)로 가장 높았고, 학교환경스트레스

에 있어서는 기독교, 불교, 무교가 각각 2.4±0.9,

2.4±0.4, 2.4±0.7(F=2.98*)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불

안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불교가 1.8±2.60(F=2.60*)점

으로 가장 높았다. 경제형편의 경우에는 신체증상,

우울, 불안, 성격 취업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

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

레스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경제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스트레스점수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출신지역의 경우에

는 학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스트레스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대전․충남과 강원지역이 각각 2.8±0.5와 2.8±0.6

(F=2.75*)으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불안스트레스의 

경우에는 강원지역이 2.0±1.1(F=4.33**)으로 가장 

높았다.

2) 취업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증상, 우울, 불안,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의 비교

취업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증상, 우울, 불안, 취

업스트레스 하위영역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취업확정상태여부는 가족환경

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가족환경 스트레스

가 2.1±0.8(t=-2.21*)로 취업이 확정된 사람에 비해 

높았다. 취업준비정도의 경우 우울,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

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어 점

수와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정도가 미흡할수록 

우울,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

스, 학교환경스트레스 평균 점수가 높았다(p<0.05).

졸업 후 진로방향의 경우 학업스트레스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졸업 후 진로방향이 

취업과 대학원진학의 경우 각각 2.4±0.8과 2.4±0.5

(F=3.12*)로 유학을 가거나 개인사업을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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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비해 높았다. 취업결정시 가장 큰 영향의 

경우 신체증상, 학교환경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

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결

정시 순수실력이나 남녀구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신체증상이 모두 동일하

게 2.2±0.8(F=2.56*)으로 학교지명도나 가정배경이

라고 대답한 사람보다 높았다. 학교지명도가 취업

결정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의 

학교환경스트레스가 2.6±0.8(F=2.59*)로 가장 높았

으며 가정의 배경이 취업결정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의 취업불안스트레스가 

1.9±1.0(F=3.44**)로 가장 높았다.

<Table 3>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job finding stress subdomain on personal characteristics

Variable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Job finding stress
Personality Familial environment Study School environment Job finding anxiety

 SD  SD  SD  SD  SD  SD  SD  SD

P
e
r
s
o
n
a
l
c
h
a
r
a
c
t
e
r
I
s
t
I
c

Sex t=-4.07** t=-2.89** t=-1.64 t=-1.40 t=-2.52** t=-3.05** t=-1.83 t=-0.67
Male 1.8 0.9 1.7 0.7 1.5 0.6 1.9 0.6 1.8 0.6 2.1 0.9 2.2 0.8 1.5 0.0
Female 2.3 0.8 2.0 0.7 1.7 0.7 2.1 0.6 2.1 0.8 2.4 0.7 2.4 0.7 1.5 0.5
Age F=1.54 F=3.57** F=0.66 F=0.24 F=1.37 F=1.06 F=2.04 F=1.00
19 2.1 0.7 2.1 0.7 1.6 0.7 2.0 0.5 1.9 0.1 2.3 0.7 2.3 0.7 1.5 0.3
20 2.3 0.8 2.1 0.8 1.7 0.7 2.1 0.5 2.2 0.0 2.4 0.8 2.4 0.7 1.5 0.5
21 2.3 0.9 1.8 0.6 1.6 0.7 2.0 0.6 2.1 0.1 2.5 0.8 2.5 0.8 1.4 0.3
22 2.0 0.8 1.6 0.6 1.5 0.7 2.0 0.5 1.9 0.1 2.3 0.6 2.0 0.6 1.5 0.5
≥23 2.0 0.9 1.8 0.8 1.7 0.8 2.1 0.8 2.0 0.1 2.2 0.7 2.4 0.6 1.6 0.8
Religion F=0.46 F=0.76 F=0.68 F=2.41* F=2.17 F=2.09 F=2.98* F=2.60*
Christianity 2.2 0.8 1.9 0.7 1.7 0.7 1.9 0.7 2.0 0.7 2.3 0.9 2.4 0.9 1.5 0.5
Catholic 2.3 1.0 1.9 0.8 1.6 0.9 2.0 0.6 2.1 1.0 2.3 0.6 1.8 0.7 1.5 0.6
Buddhism 2.2 0.9 2.1 0.8 1.7 0.6 2.2 0.5 2.4 0.8 2.5 0.5 2.4 0.4 1.8 0.6
Muslim 1.5 0.0 1.4 0.0 1.1 0.0 1.0 0.0 1.8 0.0 1.0 0.0 2.0 0.0 1.6 0.0
Nothing 2.1 0.8 1.9 0.7 1.6 0.7 2.0 0.5 2.0 0.7 2.4 0.8 2.4 0.7 1.5 0.5
Economic status F=4.83** F=10.78** F=7.37** F=7.33** F=40.20** F=6.00** F=11.06** F=3.68**
Not so good 2.2 0.7 2.8 0.4 2.1 0.8 2.9 0.8 3.5 0.7 3.1 0.4 3.4 1.1 2.1 0.8
Not good 2.5 0.9 2.3 0.8 2.0 0.9 2.1 0.7 2.7 0.8 2.4 0.7 2.5 0.8 1.5 0.6
Mediocre 2.1 0.8 1.8 0.7 1.5 0.6 2.0 0.5 1.9 0.6 2.4 0.8 2.3 0.6 1.5 0.5
Good 1.7 0.8 1.5 0.6 1.4 0.7 1.8 0.6 1.4 0.6 1.8 0.7 1.7 0.6 1.3 0.6
Region of birth F=0.97 F=0.96 F=1.02 F=0.97 F=1.85 F=2.75* F=0.94 F=4.33**
Seoul·Kyunggi·Inchun 2.1 0.7 1.9 0.7 1.6 0.7 1.9 0.8 1.8 0.7 2.1 0.7 2.2 0.9 1.6 0.6
Daegu·Kyungbuk 2.2 0.9 2.0 0.8 1.7 0.8 2.1 0.5 2.2 0.8 2.4 0.8 2.4 0.7 1.6 0.5
Busan·Kyungnam 2.1 0.8 1.8 0.7 1.5 0.7 1.9 0.6 2.0 0.7 2.2 0.8 2.3 0.7 1.4 0.4
Daesun·Chungnam 1.9 0.5 1.9 0.6 1.5 0.3 2.1 0.5 2.0 0.6 2.8 0.5 2.0 0.6 1.1 0.1
Gangwon 2.1 0.8 1.9 0.6 1.7 0.7 2.1 0.5 2.2 0.2 2.8 0.6 2.6 0.5 2.0 1.1
Other 2.7 0.7 2.2 0.6 2.1 0.7 1.9 0.2 1.8 1.0 2.3 0.6 2.6 0.4 1.0 0.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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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job finding stress subdomain on Job 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Job finding stress

Personality Familial 
environment Study School 

environment
Job finding 

anxiety
 SD  SD  SD  SD  SD  SD  SD  SD

J
o
b
r
e
l
a
t
e
d
c
h
a
r
a
c
t
e
r
I
s
t
I
c
s

The state of 
employment t=-0.29 t=0.17 t=-0.39 t=0.42 t=-2.21* t=0.5 t=-0.46 t=-1.75
Yes 2.0 0.6 2.0 1.1 1.5 0.6 2.2 0.4 1.0 1.1 2.6 0.2 2.1 0.7 1.0 0.0
No 2.2 0.8 1.9 0.7 1.6 0.7 2.0 0.6 2.1 0.8 2.3 0.8 2.3 0.7 1.5 0.5
Preparation for 
employment F=1.09 F=3.55** F=0.94 F=6.50** F=2.75* F=13.80** F=6.19** F=2.29
Not so good 2.3 0.9 2.3 0.8 1.8 0.9 2.3 0.7 2.4 0.9 2.8 0.9 2.7 1.0 1.4 0.6
Not good 2.2 0.8 1.9 0.7 1.6 0.7 2.1 0.5 2.1 0.7 2.5 0.6 2.4 0.6 1.6 0.5
Mediocre 2.0 0.9 1.8 0.8 1.5 0.8 1.8 0.6 1.9 0.8 1.8 0.7 2.0 0.7 1.4 0.5
Good 1.1 0.0 1.3 0.0 1.0 0.0 1.1 0.0 1.0 0.0 1.2 0.0 2.7 0.0 1.0 0.0
Very good 2.1 0.0 1.0 0.0 1.0 0.0 1.0 0.0 1.0 0.0 1.0 0.0 3.0 0.0 1.0 0.0
After graduation F=1.67 F=0.20 F=0.93 F=0.67 F=1.40 F=3.12* F=1.58 F=1.27
Get a job 2.2 0.8 1.9 0.7 1.6 0.7 2.0 0.6 2.1 0.8 2.4 0.8 2.3 0.7 1.5 0.5
Graduate school 2.1 0.8 2.1 0.8 1.7 0.7 2.1 0.5 2.3 0.9 2.4 0.5 2.3 0.6 1.6 0.4
Studying abroad 1.6 0.9 2.0 0.9 2.2 1.1 1.7 1.0 1.8 0.7 1.5 0.8 1.8 1.2 1.7 0.8
Business 1.7 0.6 2.0 0.9 1.5 0.5 2.1 0.6 1.5 0.4 1.9 0.5 1.8 0.7 1.1 0.2
Other 2.7 0.6 1.8 1.0 1.8 1.0 1.8 1.0 1.8 1.0 1.9 1.2 2.4 0.8 1.8 1.0
Employment 
determinants F=2.56* F=1.48 F=1.54 F=1.19 F=0.94 F=1.04 F=2.59* F=3.44**
Capacity 2.2 0.8 1.9 0.7 1.6 0.7 2.0 0.5 2.0 0.8 2.3 0.8 2.3 0.7 1.5 0.4
Name of the 
university 1.9 0.8 1.8 0.6 1.4 0.6 1.9 0.6 2.1 0.6 2.3 0.7 2.6 0.8 1.6 0.5
Family background 2.1 0.9 2.0 0.7 1.9 0.7 2.0 0.7 2.0 0.8 2.2 0.8 2.3 0.6 1.9 1.0
Sexual 
discrimination 2.2 0.8 2.1 0.7 1.7 0.2 1.9 0.0 1.6 0.6 2.6 0.1 1.6 0.7 1.5 0.5
Other 1.5 0.8 2.2 0.9 1.8 0.8 2.2 0.7 2.2 0.8 2.6 0.9 2.3 0.6 1.6 0.7

*:p<0.05, **:p<0.01

3) 스트레스해소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증상, 우
울, 불안,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의 비교

스트레스 해소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증상, 우울,

불안,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의 차이를 비교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취업스트레스 해소방법에 

따라 신체증상, 우울,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

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술․

담배로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의 신체증상

이 2.6±1.0(3.6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우

울도 2.2±0.7(F=4.97**)로 가장 높았다. 영화․음악

으로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사람의 성격스트

레스가 2.2±0.6(F=2.67*)으로 가장 높았다. 술․담배

와 영화․음악으로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사

람의 가족환경스트레스 점수가 동일하게 2.2±0.8

(F-2.71*)로 가장 높았다. 취업에 관한 상담방법에 

따라 신체증상, 우울, 불안, 성격스트레스, 가족환

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담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

의 신체증상점수가 2.7±0.8(F=4.06**)로 가장 높았

으며 우울점수도 2.5±0.9(F=8.12**)로 가장 높았다.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점

수도 취업에 관한 상담을 남들과 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에서 가장 높았다(p<0.05).



The Study on the Factor Affecting Job Find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Occupational Therapy

-Focused on the Busan City and Kyungnam Province-

- 143 -

3. 신체증상, 우울, 불안, 취업스트레스 하위영
역간의 상관관계

신체증상, 우울, 불안,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인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취업불안 스트레스간의 상관관

계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취업스트레스는 

신체증상, 우울, 불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영역인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취업불안 스트레스

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성격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r=.876**), 학업스트레스(r=.821**), 가족환경스

트레스(r=777**), 학교환경스트레스(r=.771**), 우울

(r=629**), 취업불안 스트레스(r=.604**), 불안

(r=540**), 신체증상(r=503**)의 순으로 높은 상관성

을 보였다.

<Table 5>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job finding stress subdomain on stress relief 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Job finding stress

Personality Familial 
environment Study School 

environment
Job finding 

anxiety
 SD  SD  SD  SD  SD  SD  SD  SD

S
t
r
e
s
s
r
e
l
I
e
f

Job finding stress 
relief F=3.65** F=4.97** F=1.11 F=2.67* F=2.71* F=1.23 F=1.48 F=0.94
Alcohol, Cigarette 2.6 1.0 2.2 0.7 1.8 0.7 2.1 0.4 2.2 0.8 2.5 0.8 2.4 0.7 1.4 0.4
Movie, Music 2.4 0.8 2.1 0.7 1.7 0.7 2.2 0.6 2.2 0.8 2.4 0.6 2.4 0.7 1.6 0.6
Trip, Exercise 1.9 0.9 1.5 0.7 1.4 0.7 1.8 0.6 1.7 0.7 2.1 0.9 2.0 0.7 1.5 0.5
Talk to friend, 
senior-junior 2.1 0.7 1.8 0.7 1.6 0.7 2.0 0.6 2.0 0.7 2.3 0.8 2.3 0.7 1.5 0.5
Other 2.2 1.1 2.0 1.0 1.7 0.8 2.1 0.6 2.2 1.0 2.2 0.7 2.3 0.6 1.5 0.4
Advice for job finding F=4.06** F=8.12** F=6.38** F=5.18** F=3.36* F=5.38** F=1.41 F=1.97
Friend, senior-junior 2.1 0.8 1.8 0.6 1.5 0.6 1.9 0.6 2.0 0.7 2.3 0.8 2.3 0.8 1.5 0.5
Boyfriend or Girlfriend 1.9 0.7 2.0 0.9 1.4 0.6 2.1 0.6 2.1 0.9 2.3 0.7 2.3 0.6 1.7 0.4
parents 2.3 0.8 2.1 0.9 1.7 0.7 1.9 0.6 1.9 0.8 2.1 0.6 2.3 0.7 1.4 0.4
Alone 2.7 0.8 2.5 0.9 2.2 1.1 2.4 0.6 2.5 1.0 2.9 0.8 2.5 0.6 1.7 0.7
Other 2.1 0.7 1.8 0.7 1.6 0.7 2.5 0.4 1.8 0.7 2.2 0.5 1.9 0.5 1.8 0.7

*:p<0.05, **:p<0.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job finding stress and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subdomain of

job finding stress

1 2 3 4 5 6 7 8 9

1. Physical symptoms 1

2. Depression .662** 1

3. Anxiety .631** .816** 1

4. Personality stress .405** .542** .503** 1

5. Familial environment stress .484** .563** .482** .531** 1

6. Study stress .444** .530** .380** .668** .501** 1

7. School environment stress .297** .437** .348** .597** .451** .621** 1

8. Job finding anxiety stress .257** .282** .356** .607** .374** .341** .303** 1

9. Job finding stress .503** .629** .540** .876** .777** .821** .771** .604** 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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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 취업

관련특성, 스트레스해소관련특성, 신체증상, 우울,

불안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다중회귀 분석시 연령

을 제외한 성별, 종교, 경제형편, 출신지역, 취업확

정상태여부, 취업준비정도, 졸업 후 진로방향, 취업

결정시 미칠 가장 큰 영향, 취업스트레스 해소방

법, 취업에 관한 상담경로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통계분석하였다. 회귀방정식의 모형 설명력 R²의 

값은 57.8%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Adjusted R²=50.8%) . 경제형편이 좋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점수가 낮아졌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형편이 

매우 안좋은 사람에 비해 좋은 사람의 취업스트레

스점수가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757, p<0.01). 출신지역의 경우 서울․경기․

인천에 비해 강원지역에 있는 사람의 취업스트레

스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334, p<0.05). 영어 점수 및 자격증 취득 등의 

취업준비정도가 매우 안 좋은 사람에 비해 보통수

준으로 준비한 사람의 취업스트레스점수가 낮았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294, p<0.01).

또한 취업준비정도가 매우 안좋은 사람에 비해 매

우 좋은 사람의 취업스트레스점수가 낮았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1.008, p<0.05). 취업

결정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순수실력이라

고 대답한 사람에 비해 남녀 구별에 의해서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취업스트레스점수가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523, p<0.05). 취업에 

관한 상담경로가 친구․선후배인 사람에 비해 부

모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취업스트레스 점수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215, p<0.05).

신체증상이 나빠질수록 취업스트레스점수도 증가

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100,

p<0.05). 우울점수가 증가할수록 취업스트레스점수

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22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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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actor influencing job find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occupational therapy

Variables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β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
t p

Sex Male(reference)
Female -.032 -.024 -.398 .691

Age -.016 -.065 -1.251 .212

Religion
Christianity(reference)
Catholic -.009 -.005 -.086 .932
Buddhism .164 .105 1.727 .085
Muslim -.357 -.053 -1.051 .294
Nothing .017 .015 .247 .805

Economic status
Not so good(reference)
Not good -.502 -.357 -2.840 .005
Mediocre -.603 -.491 -3.558 .000
Good -.757 -.369 -3.718 .000

Region of birth

Seoul·Kyunggi·Inchun(reference)
Daegu·Kyungbuk .113 .099 1.177 .240
Busan·Kyungnam -.010 -.008 -.096 .924
Daesun·Chungnam .101 .031 .585 .559
Gangwon .334 .110 2.046 .042
Other -.232 -.055 -1.076 .283

The state of employment Yes(reference)
No .342 .062 1.297 .196

Preparation for employment
Not so good(reference)
Not good -.100 -.086 -1.182 .238
Mediocre -.294 -.227 -3.074 .002
Good -.385 -.041 -.863 .389
Very good -1.008 -.107 -1.943 .050

After graduation
Get a job(reference)
Graduate school .043 .018 .376 .707
Studying abroad -.346 -.096 -1.914 .057
Business -.280 -.066 -1.378 .170
Other .264 .062 1.034 .302

Employment determinants
Capacity(reference)
Name of the university .099 .062 1.194 .234
Family background -.060 -.026 -.501 .617
Sexual discrimination -.523 -.110 -2.204 .029
Other -.007 -.005 -.092 .927

Job finding stress relief
Alcohol, Cigarette(reference)
Movie, Music .096 .075 .851 .396
Trip, Exercise .051 .029 .404 .687
Talk to friend, senior-junior .067 .058 .617 .538
Other .073 .034 .510 .610

Advice for job finding
Friend, senior-junior(reference)
Boyfriend or Girlfriend .103 .047 .824 .411
parents -.215 -.119 -2.291 .023
Alone .042 .024 .479 .632
Other .111 .040 .702 .484

Physical symptoms .100 .152 2.228 .027
Depression .226 .311 3.303 .001
Anxiety .098 .132 1.559 .120
F-value 8.323
p .000
R²(Adjust-R²) .57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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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특히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이 취업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

추었다. 취업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살위험성에 영향

을 주어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서인균, 김승희

(2012), 윤명숙, 이효선(2012)의 연구들이 있다

[13][14]. 위의 연구와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는 오

히려 신체적 증상, 우울, 불안 등이 취업스트레스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

였다.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 당시의 대상자들이 대

부분 취업을 하지 않은 현재 학업수행중인 대학생

이므로 신체적증상, 우울, 불안 등이 취업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에서 우울점수와 불안점수는 

평균 1.97±0.79점과 1.67±0.77점으로 나타나 취업스

트레스 전체 평균 2.12±0.57점보다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우

울이나 불안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우울이나 불

안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경남 지

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한 작업치료학과 3개 대학의 

1, 2, 3, 4학년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고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스트레스 점수가 2.12±0.57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보건행정학과를 중심으로 취업스트레

스를 연구한 이현숙(2011)의 취업스트레스점수 

1.65±0.31점보다 높은 것이다[15].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전공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

다. 작업치료학 전공의 학생들은 병원의 작업치료

실이라는 비교적 제한된 취업의 진출분야인 반면 

보건행정학과 전공의 학생들은 졸업 후 병원 외에

도 진출할 분야가 다양하므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증상, 우울, 불안,

취업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증상, 우울점수,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업스트

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신성행

(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취업시 남성

을 더 선호하는 우리사회의 통념과 스트레스에 대

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유연히 대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4]. 나이가 젊을수록 취업스트레

스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학에 처음 입학

하여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 진다.

경제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취업스트레스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황라일(2012)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16]. 경제력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

으로는 강원지역에서 취업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적 발전이 덜한 지역

에서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한 결

과라 여겨진다. 취업확정상태가 정해지지 않는 사

람에게서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는

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취업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찬열(2013)의 연구와 비

슷한 결과이다[17]. 취업결정의 영향으로 남녀구분

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난 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취업시 여성

이 불이익을 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술과 

담배로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에게서 우울

과 신체증상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술과 담

배가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위 사람에게 상담하지 

않고 혼자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의 신체증상

점수, 우울점수가 높았다. 이는 주변인으로부터 사

회적 지지와 충고를 받고 있는 사람에 비해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취업스트레스도 높다는 점을 보

여준다.

셋째, 개인적 특성, 취업관련특성, 스트레스해소

관련특성, 신체증상, 우울, 불안을 독립변수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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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형편이 좋을

수록, 강원지역 외의 지역일수록, 취업준비정도가 

많을수록, 취업결정요인이 순수한 실력이라고 믿을

수록, 취업에 관한 상담을 부모님과 할수록, 신체

증상이 좋을수록, 우울점수가 낮을수록, 취업스트

레스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회귀방정식 모

형의 설명력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독립

변수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 

하였지만,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도 명확한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울과 불

안 신체증상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인지,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과 불안이 생겨 자

살에 이르게 되는지, 보다 명확한 연구결과를 위해

서 향후 LISREL와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적식을 

통한 매개변수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인적 특성, 취업관련특성,

스트레스 해소관련특성, 신체증상, 우울, 불안, 취

업스트레스의 하부요소 등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작업치료

학과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서 학생 개인적으로는 신체증상을 완화하고 우울

과 불안을 극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외부적으

로는 학생처나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업준비를 

철저히 하여 취업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

해야 할 것이다[18]. 향후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들의 발견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작업치료학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고,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이므로 향후 심층 

면담 등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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